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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강력규제 “시사”
시장 원칙 반하는 법제도 도입 견제 … S-Oil 효성 LG하우시스 참여

정호열 공정위원장이 가격담합은 시장경제의 주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27일 올산롯데호텔에서 가진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담합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S-Oil을 비롯해 LG하우시스, 효성 등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주시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해 건설업계 등에서 중복규제를 한다고 항의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규제기관이

아니다”며 “축구에 비유하면 축구단 설립, 축구장 건설 등을 제한하는 규제기관은 따로 있고 공정위는 규칙을

만들고 반칙을 제재하는 심판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경쟁제한적 관행과 행태를 금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중영

합주의적 법제도의 도입을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중인기에 영합

하는 환심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지만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법제도의 도입을 견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기본원리인 경쟁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주적이자 암적인 존재”라며

“수출의존율이 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국제 경쟁시장에 의존하면서 담합을 일

삼는 집단이나 국가로 인식되면 국격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내기업이 미국이나 영국 등 국제사회에서 담합을 일삼아 천문학적인 벌금과 과징금을 물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2010년 정책방향으로 심화되고 있는 독과점구조의 개선과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 피해방지, 소비자권익 보호기반 강화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호열 위원장은 강연회가 끝난 후 곧바로 선박 및 플랜트 제조협력기업인 동양산전을 방문해 11개 중소기

업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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